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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올해도 취소

집에서 편하게 랜선으로 구경하세요!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낙동강유채축제

위원회와 함께 2021년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

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

기가 유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조속

히 종식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히며 관련 부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축제 취소는 물론 3월 26일부터 유채단지와 남지개비리길도 

전면 폐쇄했다. 따라서 상춘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출입을 금지하

며, 유채꽃 개화 시기 혹시나 모를 방문객이 있을 것을 대비해 용역

업체,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차량과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노

점상 단속을 강력하게 해 코로나19 확산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창녕낙동강유채축제는 유채꽃 개화 시기인 4월 전국 단일면적 최대 

규모인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및 공연, 볼거

리 등을 제공해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창녕군을 대표하는 봄꽃 축

제로, 2019년 경상남도 지정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과 어우러진 절경에 한반도 튤립정원, 태극

기 정원 등 110만㎡의 유채단지는 한 폭의 풍경화와 같아 인생샷 포

토존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내고 도시

민들에게는 자연경관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하는 명소로 창녕 구경

(9경) 중 4경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경상남도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남

지철교’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의 장소로 민족의 

역사와 상흔이 서린 다리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제작 양식이 

같으며, 역사의 아픔과는 다르게 물결이 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낙동강과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축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올해도 축제가 취소돼 아

쉬운 마음이 크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춘객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랜선 꽃놀이로 대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내년 축제

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

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유채꽃 단지를 촬영해 창녕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 국

민이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채꽃 만개 시기

인 4월 중순에 맞춰 창녕군 공식 유튜브에 유채꽃 랜선 꽃놀이 영상

을 게시할 예정이다. 


